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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Report

Abstrac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health informatics curriculum in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as investigated, and the direction of the health informatics education 
for Korean medicine was proposed.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health informatics of Korean medicine courses became essential for the 
inform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field of medicine. In spite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times, the health informatics courses at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are insufficient, and only three universities are implementing the health 
informatics courses at the pre-course level. Hence, it is urgent to expand the health 
informatics curriculu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educational direction 
for health informatics education at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and prepare for 
society;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health informatics in the future should be derived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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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전통적인 산업기반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수 없어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환자 중심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으로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1). 이에 의료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진료의뢰·회송서 등 교류표준서식·데이터형식·전송방식 등에 관한 「진료
정보교류표준」2)을 제정,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금융·의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한의학 분야에서도 약물 치료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임상 
정보이며 한의학 이론의 근거 구축 등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로 수요가 많은 데이터로 주목받고 
있으나5), 아직 한의학 데이터의 정보화 수준이 미진한 실정으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시스템 인프
라가 우선 구축되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의 용어 및 서식 표준화, 시스템 정보화 등에 대해 한의계
의 준비 필요한 실정이다6). 한의의료 정보화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준비는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과 의료진의 디지
털 플랫폼 활용 역량 확보가 중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의료정보와 빅데이터 연구 및 활용 역량
과 한의계 디지털 의료서비스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정보학 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찰
하고자 한다.

본론

1. 의료정보학의 개념과 중요성

의료정보학은 “의학적 지식의 해석, 의학적 의사결정, 의학적 지식공학 등을 망라하는 분야로 기초 
생명과학, 임상의학, 개별환자의 임상 진료, 공중보건학에 이르는 의학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
는 학문의 한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7). 의료정보학의 발달과 함께 Wartman 등8)은 의학의 영역이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으며, 미래의 의료는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팀에 의한 
치료,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의학과 기계의 연결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예측하
였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미 진단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당뇨병성 망막 변증의 진단을 비롯하여 X-ray, 초음파, CT, MRI 등의 의료 이미지 분석 
능력은 이미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으며 병리 조직학, 내과학, 피부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폐암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T 영상을 기반으로 폐 결절을 검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였다9,10). 이는 국내에서도 이미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
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가 의료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 의료서비스 사용자인 환자 및 일반인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고혈압 치료용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약물중독, 수면장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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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digital therapeutics)의 개발과 발달은 의사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처방
하는 등 의료진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의료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학교육
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11)은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 환경에서는 다량의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역량, 데이터 사이언스 능력, 환자의 공감과 다양한 의료 관련 집단과의 소통 능력 
등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학부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반면 한의학은 전인적 관점에서 망문문절을 중심으로 한 진단 및 변증 
체계의 특성과 치료 방법에서도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침구치료와 한약 처방의 가감법 
등으로 인하여 정보화 및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어려움이 많아 인공지능 기술이 한의사의 역할을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필두로 의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한의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수가 없으며 산학연을 중심으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의료정보학 교육 현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과대학에서는 일찍부터 의료정보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12,13). 세계의료정보학회(IMIA, International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와 여러 관련 위원회에서는 지속해서 의료정보학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
하였으며, 관련 체계와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14). 현재 의료정보학과 관련하여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CAHIIM의 인증을 받은 미국의 대학은 표 1과 같다15).

표 1. 미국 내 CAHIIM의 인증을 받은 대학 목록

Institution State Program Level Enrollment 
Status

Boston University MA

Health Informatics: 
Masters Degree Active

Drexel University PA
East Carolina University NC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L
George Mason University Health Informatics VA
Indiana University IN
Louisiana Tech University LA
Marshall University WV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C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FL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OR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Edwardsville IL
The College of St. Scholastica MN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AL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FL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IL
University of Mississippi Medical Center M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SC
University of Texas - Houston TX
University of Washington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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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87년에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의과대학에서의 의료정보학을 교
육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1999년 유16)의 연구에서 의료정보학의 의의와 교육 방향
에 대해서 논했으며, 김17)은 2001년 의료정보학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과 교과과정을 제시하였
으며, 같은 해 조 등18)은 의과대학 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학 교육 사례에 관해 연구 
발표하였고, 조19)는 의료정보학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및 의료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또한 안20)은 2005년 의예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컴퓨터 
능력을 살피고 의예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컴퓨터 기술 수준과 의료정보학 교육 과정에 관해서 연구
하였다. 이후 2006년 신21)은 의과대학에서 의료정보학 교육을 위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부 대학의 사례를 들어 정리하였다. 특히 위 연구에서 의료정보학의 교육 목표로 
의사들이 갖춰야 할 역할을 평생학습자, 임상가, 교육자/의사소통자, 연구자, 관리자로 소개하였다. 
이처럼 양방에서는 의료정보학의 필요성과 교육 내용 및 방향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논의, 연구됐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의학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하버드 의대는 2019년부터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편, ‘헬스 사이언스 테크놀
로지(HST) MD 프로그램’을 도입, 의과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22),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에서 ‘나의 게놈 이야기’, ‘3D 프린팅 기술 활용’, ‘미래의료 빅데이터’ 등의 과목을 개설하였다23). 
정11)은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의학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며, 인공기술의 수준과 현황, 인공지
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의 활용을 위해 학부 교육에서 요구되는 의료인의 
역량과 내용과 함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양방에서 의료정보학 교육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의학 분야

에서는 아직 의료정보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1999년 진 등24)의 연구에서 한의학 
분야의 의료정보학과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의료정보에 대한 체계조차 전무
함을 비판하였고, 양방의 의료정보화 및 의료정보학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한의계에서 의료정보학 
교육과 한방 의료정보의 표준화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와 관련해서 한의학 정보의 
정보화 및 전산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며, 1992년 한의정보 분과학회가 설립되고 1995년 《한의정
보학회지》가 창간되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출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연구가 
한의학회 및 관련 분과학회지에서 산발적으로 출간되며 연구 역량과 체계의 구심점이 불명확한 상
태이다.
또한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홍25)의 연구와 최근의 《한의학연감》(2019)26)에서의 

학부 교육 과정을 비교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3년에는 컴퓨터 활용 또는 교양 
및 유사 과목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의료정보학을 교육하는 곳은 원광대학교가 유일했으며, 2019년
에 이르러서도 한의정보학을 교육하는 곳은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원광대학교 세 개 대학으
로 증가하였을뿐 나머지 대학에서는 의학통계학등 관련 과목 또는 유사 과목을 교육하는 데 그쳤다
(표 2).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의과대학이 의료정보학의 교육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고 인공지능 시대
에 필요한 의료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안 한의과대학에서는 단지 두 개 학교가 더 의료정보학을 
교육하는 데 그쳤다. 다만 이러한 한의계의 의료정보학 교육 현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송27) 등의 
《한의정보학개론》이라는 관련 저술이 출간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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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3년25) 2019년26)

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
가천대학교
(경원대학교) 전산학개론 및 실습 교양 의학통계학 전공필수

경희대학교
전산영역 교양 한의정보학 전공기초
초음파진단 전공선택

의학통계학 전공필수
방사선학 전공필수

대구한의대학교
병원관리학 전공 의학통계론 전공필수
방사선학 한의정보학 전공필수

대전대학교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 교양

의학통계학 전공필수인터넷 세계 교양
병원관리학 및 의료보험 전공

동국대학교 병원경영학 전공 의학통계학및실습 기초교육과정

동신대학교
의료보험 전공선택

- -
병원관리학 전공선택

동의대학교
전산정보 교양

의학통계 전공핵심
병원경영관리학 전공

상지대학교 의료관리 전공필수
의학통계 전공필수
의학통계실습 전공필수

세명대학교
컴퓨터 입문 교양

의학통계 학과기초교양
컴퓨터 활용 교양

우석대학교 병원관리 및 의료보험 전공선택 의학통계 전공선택

원광대학교
현대사회와 컴퓨터 교양

의료정보학 전공선택
의료정보학 전공선택

부산대학교 - - - -

표 2.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정보학 또는 유사 교과목의 교육 현황

3. 한의의료정보학 교육의 내용 및 방향

한의의료정보학은 아직 그 개념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기존의 연구나 관련 저술에도 
한의의료정보의 전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한의의료정보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의과대학의 의료정보학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여기에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의학 지식
정보의 패러다임과 이론적, 논리적 체계 그리고 변증이라는 진단 체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다양한 의학지식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여 응용하는 역량,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역량, 기계학
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역량,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의료를 
제공하는 역량,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시스템의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 환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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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1)은 학부 교육에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고 학습할 수 있는 적응형 평생학습자(adaptive 
lifelong learner)로 교육,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구체적으로 기계학습
의 원리, 특성 추출, 정보해석 능력, 기술 활용 능력, 기계학습 의료의 기술적, 윤리적, 법적 한계와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시스템 구성원과의 소통
과 공감 능력 교육의 강화,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 학습량 등을 고려한 교육 과정과 운영의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원광대학교 의료정보학 과목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목표로 ‘정보학의 성격

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표준화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의료정보학과 관련된 
용어와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학습 목표는 ‘정보학의 학문적
인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의료정보학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약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정보학과 표준화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의료정보학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이해한다’, ‘한의학의 정보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로 의료정보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그리고 표준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일한 한의의료정보학 저술인 《한의정보학개론》27)에서는 의료정보학의 개요, 용어표준 및 분류 
체계, 한의정보 표준화, 한의정보 검색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반면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정보학》28)은 개인건강기록시스템, 병원경영정보시스

한의정보학개론 보건의료정보학

주요내용
(공통항목)

1. 개요
  1.1. 의료정보화
2. 용어 표준 및 분류 체계
  2.1. 용어 표준화 개요
  2.2. 의학 용어 표준화
  2.4. 용어 분류 체계
3. 한의정보 표준화
  3.1. 의료정보 표준
  3.2. 의료정보 보호
4. 한의정보 검색 시스템
  4.1. 국외 지식정보 서비스
5.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5.1. CDSS 개요
  5.2.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현황
  5.3. 한·양방에서의 CDSS의 이용 및 적용 현황

1. 보건의료정보학
2. 보건의료정보 데이터
3. 보건의료용어 및 분류체계
4. 보건의료정보 표준
5. 데이터베이스
6. 정보검색과 의학문헌 데이터베이스
8. 전자의무기록
10.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주요내용
(특이항목)

  1.2. 한의정보화
  2.3. 한의학 용어 표준화
  3.3. 한의정보 표준
  4.2. 국내 한의학 분야 주요 정보 서비스
  5.4. 한의 분야의 한의 차트 현황 

7. 불확실한 상황의 임상의사결정
9. 개인건강기록시스템
11. 병원경영정보시스템
12. 공공보건정보시스템
13. 간호정보학
14. 소비자건강정보학
15. 생물정보학
16. 의료영상정보학
17. 보건의료 자연어처리
18. 보건의료정보의 법률관계
19. 유헬스

* 번호는 각 저서 내 목차 번호 임.

표 3. 《한의정보학개론》과 《보건의료정보학》 저서에 다루는 주요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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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공공보건정보시스템, 간호정보학, 소비자건강정보학, 생물정보학 등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한의정보학개론》과 《보건의료정보학》의 목차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이처럼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정보학 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

와 역량을 포함하고 아직 한의의료정보의 취약점으로 남아 있는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전산화 연구 학술 체계 등 한의계 실정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한·양방 의료정보의 
통합 및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의료정보의 맵핑 및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이 보완되
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측, 모니터링, 상담,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연구실 
환경에서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환경 속에서 한의학이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
한 기술을 활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과거의 암기식 교육을 뛰어넘
어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해결 역량과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을 배출하
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특화된 교과과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정보학 교육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사회
를 대비하여 앞으로의 의료정보학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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